
순천에서 누린 둘 만의 여유? 그 
여운의 바람이 지금 볼리비아까
지 부는 듯 합니다. 

현지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대부분 
환영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
다. 그런데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 

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며 환영을 받는 
위치에 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

니다. 

별로 잘 한것도 
없건만 그저 선

교사라는 것 때
문에 많은 것을 
마음껏 누리며 

행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
를 사랑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

지난 1월 우물 프로젝트를 위해 
일년에 5천원 헌금을 요청했었는데 이
번 방문을 통해 많은 분이 드려내지 않
고 무명으로 헌금해주셨음을 알게 되
었습니다. 

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

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놀랄뿐입
니다. 더욱 감사했던 사실은 많은 분들
이 중보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
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

과장된 표현이 절대 아닙니

다. 여러분과의 만남 자체가 저
와 저희 집사람에게는 넘치는 위
로와 힘이 되었습니다. 

스페인어에 “알다”라는 단
어가 두 가지입니다. “saber” 

“conocer” 

“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
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” (마 
6:3)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
그래서 무명을 원하시는 분은 그 뜻을 

귀하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. 

그러나 가능하면 주님 안에서  
“Conocer”하기 원합니다. 하나님 나
라 건설에 동역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

서 형제 자매되어 연합하기 원합니다. 

이를 통해 우리가 연합군으로써 

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 가며 또한 이
런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사역 지경을 넓

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또한 물질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
은 아래 은행과 주소로 참여해 주십시
오. 2017년까지 사역 자립을 목적으로 
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때까지 이

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
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 

최후 승리를 믿으며... 할렐루야!

많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!

L A S  C A R T A S

Vision Statement 
“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

이루어 드리므로

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”

은행명: 국민은행
구좌명: 고광문
구좌번호: 
298702-04-071212

Pay to the Order of: Net Mission Community
Address:  Net Mission Community
   Attn.: Mr. Young J. Kim
   173 Pine Bluff Drive 
   Newport News, VA 23602

Saber: 지식으로 아는 것.
예: 예수님을 성경책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
Conocer: 경험으로 아는 것.
예: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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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사라의  땅 ”기도 제목: 
Prayer 
Request
1. 성령 & 기쁨 충만

한 달동안 한국과 미국 방문을 통해 

많은 사랑과 도전을 받고 볼리비아

로 돌아왔습니다. 받은 사랑에 부끄

럽지 않기 위해 더욱 하나님 건설에 

더욱 충성 할 것을 다짐합니다. 저의 

모든 것이 성령님의 지배 받기 원합

니다. 그리고 가

는 길과 환경은 

비록 고통스럽다 

할지라도 기쁨 

충만함으로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

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2.진행중인 사역

*현지인 리더 발굴

*또로 또로 훈련원 건축

*“사라의 땅”사역: 농지 개간 및 우

물 프로젝트, 펌프 전기 연결 공사 

및 7월 중하순 경 파종 목표

*월드 휴먼 브로젝트

3. 추진 희망 사역

또로 또로 훈련원에 

교회 건축을 원합니

다.주일 예배뿐 아니

라 주 중에는 유치원

과 방과후 학교로 사

용하며 또한 지역 사

회 계몽과 농업 기술 전수를 위한 다목

적용 세미나실로 사용하기 원합니다. 

4. 감사합니다! 

*막내 아들 현철이의 대학 졸업을 

인해 감사합니다!

*훈련원 옥수수 농사의 수확을 인

해 감사합니다! 

*그 동안 저 혼자 사역하는 줄 알

았습니다.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

해 혼자가 아니었음을 눈으로 보

고 확인했습니다. 할렐루야!

단지 놀라울 따름입니다.

2월 중순부터 농지 개간이 야생 

잡목들을 밀어 평편한 농지로 만드는 

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때로는 우기철

로 인해 몇 일씩 공사가 진행될 수 없

었습니다. 

현재는 초벌 작업이 절반정도 진

행된 상태입니다. 아직 절반 정도의 

작업이 남아 있으며 또한 남아있는 뿌

리를 수작업으로 빼내야 하는 작업도 

남아있습니다. 아래 보시는 도표와 

같이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 마

무리하려고 합니다.

우물 파는 프로젝트도 은혜 가운

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250미터를 

파야하는데 약 100미터 지점에서 벌

써 물이 나왔고 물을 파는 사업자가 

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말 합니다. 

이 작업도 5월 말까지 

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입

니다. 

그러나 우물 사용까지

는 아직 잔여 작업이 남았

습니다. 그것은 물을 끌어 

올리는 펌프 설치와 고압 

전기 연결 과정이 남아 있

습니다. 

펌프의 경우 지하수의 

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

므로 완전히 관정 (지하에 

있는 물까지 땅에 구멍을 

내는 작업) 공정을 마치고 

수량을 확인한 후에나 펌

프의 마력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다

려야 한다고 합니다.

또한 펌프의 마력수에 맞추어 전

기 연결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 지

금 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완료될 수 

있기 원합니다. 

후진국의 경우 비슷한 실정이겠

지만 예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

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할 수 

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

사랑하는 여러분!

마지막까지 겸손하기 원합니다. 

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기 원합니

다.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, 믿음으로 

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기

적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증인으로 

우뚝 설 수 있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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